
툭하면 ‘우리한테 이게 있으면 좋을 텐데’, ‘우리가 저렇

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’하고 불평하는 아이들이 한 

노파를 찾아가 행복해질 수 있는 주문을 가르쳐달라고 합니

다. 노파는 이렇게 말해줍니다. “인생이 불만족스러우면 너

희가 받은 축복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라.” 

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노파의 입을 빌은 

어머니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. 

아버지가 친구의 어려움을 돕다 재

산을 잃어 가난해진 ‘작은 아씨들’에게 

‘마치 부인’은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

이 무엇인지, 행복한 삶이 어떤 건지 가

르쳐 줍니다. “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

고, 감사하는 마음은 자존심을 이기는 

법이란다.”  

어린 시절 동화로도 읽었을, 루이자 

메이 올컷의 자전적 소설 <작은 아씨들

> 속의 네 자매는 이런 어머니의 가르

침으로,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 자

신들의 재능과 꿈을 하나씩 이뤄갑니

다. 억지스럽지도 않고, 지나치게 순종적이거나 숙명적이

지도 않습니다. 그 과정이 유쾌하고, 아름답고, 뭉클합니

다. 참기 힘든 아픔도 있습니다. 

1860년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 콩코드에 사

는 ‘작은 아씨들’은 순례자 놀이(천로역정)를 하듯 각자의 짐을 

지고, 선함과 행복을 향한 갈망을 길잡이 삼아, 고난과 실

수를 극복하면서, 용기를 잃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. 

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웃음과 눈물, 존경과 사랑, 믿

음과 나눔이 평화에 이르는 여정이며 곧 성장입니다. 1933

년, 1949년, 1994년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영화로 찾아온 

이유도 그 감동과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.   

<작은 아씨들>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딸들이 아닌 어머

니 ‘마치 부인’입니다. 그녀는 어린 딸들이 가졌으면 하는 

모든 미덕을 먼저 갖춘 본보기입니다. 가난하면서도 더 가

난하고 상처받은 이웃을 돌봅니다. 돈과 지위보다 품성과 

인격과 교양이 축복임을 보여줍니다. 타인을 너그럽게 용

서합니다. 이보다 더 좋은 자녀교육, 자

녀 사랑은 없습니다. ‘자식에게 가장 큰 

스승은 부모이고, 가장 좋은 가르침은 

부모의 실천’이며 가장 달콤한 대가는 

아이들의 사랑과 존경과 믿음입니다.  

영화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, 그

녀에게는 깊은 신앙심이 있습니다. 그

것이 딸들에게도 스며듭니다. 그래서 

열아홉 살에 죽음을 맞이한 셋째 딸 베

스는 하느님에게 자신을 맡기면서 아픔

과 슬픔을 희망과 믿음으로 승화시킵니

다. 조는 “포기하지 말고, 불가능하다고 

생각하지 마라. 누구나 ‘광야의 시험’에 

들 때가 있다. 하느님의 힘과 온유함을 본받는다면 모든 고

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”는 어머니의 말에 용

기를 잃지 않고 작가가 됩니다. 

  그녀는 “모든 근심과 희망, 죄와 슬픔을 자유롭고 편안

하게 하느님께 털어놓으라”고 말합니다. 주님은 언제까지

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, 힘의 원천이 되

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. 160년 전, 한 어

머니의 충고와 믿음이 ‘코로나19’의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

우리의 가슴에까지 와닿는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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